
타미플루, 해외 판매사이트 차단
식약청, 40개 사이트 접속차단 신청 … 전문의약품 고려한 조치

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될 전망이다.

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10일 타미플루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

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.

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적절한 조

치를 취하도록 권고키로 결정했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신청에 따라 타미플루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 40개에 대해 심의한 결과 타

미플루가 반드시 의사 진단을 거쳐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.

한편, 국내 제약기업들은 타미플루의 복제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.

SK케미칼을 비롯한 제약 5사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(성분명: 오셀타미비르) 복제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시

험을 앞두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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